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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연간 20세 미만 약 45,000명이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다(1). 한국에서 연간 같은 나이대

환자 371-2,872명이 약물중독 관련 진단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2). 한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은 2019년

기준 100,000명당 24.6명이며(3), 시도 방법 중 급성 중

독이 49.2%였다(4). 청소년은 손목 자상, 음독 등 덜 위험

Abstract

Purpose: We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ing trends in
intentional drug poisoning among pediatric and adolescent
patients over the past 10 years.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on patients
younger than 20 years who visited an academic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ED) in Incheon, Korea, from January
2011 through December 2020. The study focused on patients
who responded with “self-harm or suicide” in the ED-based
Injury In-depth Surveillance, and whose injury mechanism
was drug poisoning. Exclusion criteria were unintentional
injuries and the ingestion of substances other than drugs. To
describe the trend over the decade, we used the number of
events/100,000 ED annual visits of the database.

Results: A total of 3,388 cases with a median age of 17

years (interquartile range, 15-18 years) were included. The
most frequently ingested drugs were acetaminophen (27.8%),
followed by benzodiazepines (15.2%), antidepressants
(14.1%), other sedatives and hypnotics (13.4%), and antipsy-
chotics (8.3%). As for the events/100,000 ED annual visits,
benzodiazepines showed the biggest increase, from 7.6 to
80.2 cases. Similarly, antidepressants increased from 10.2 to
71.1 cases, and antipsychotics from 3.6 to 53.7 cases.

Conclusion: Intentional drug poisoning has increased over
the past 10 years, particularly in benzodiazepines, antidepres-
sants, and antipsychotics.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injury
prevention strategies according to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ingested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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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살 시도를 반복하는데, 시도 횟수가 늘수록 반복 위

험이 커지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5,6). 약물중독은

주로 우발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7). 의도적 약 섭취 관련 연구를 보

면, salicylate 섭취 감소, acetaminophen 섭취로 인한

입원 증가, 일반의약품, 처방 진정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 섭취 증가 등을 알 수 있다(8-11). 또한 지역 또는 국가

단위로 청소년의 의도적 약물중독 양상에 관한 연구가 많

이 있으나(11-17), 한국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소아∙청소년의 의도적 약물중독 환자의 특성 및 중독

약에 관한 최근 경향을 아는 것은 급성 중독 환자를 자주

접하고 처치하는 응급실 의료진에게 중요하고, 급성 약물

중독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저자는 한

국 23개 병원의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의 의도적 약물중독의 변화

경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대상과 방법

11.. 연연구구대대상상

본 연구는 2011-2020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의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상기 조사

는 한국 23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손상환자를 대상으

로 각 병원의 전담 관리자가 환자 기본 정보, 손상 관련 정

보, 병원 전 단계 정보, 진료 결과 등 58개 공통 항목을 조

사한 결과를 웹사이트에 입력한다(18). 질병관리청은 주기

적 오류 분석 및 전담관리자 교육을 통해 질을 관리한다.

본 연구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

회의 승인을 받았고,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로 동의서는 면

제됐다(IRB no. GCIRB2023-098).

2011년 1월-2020년 12월 상기 조사에 참여한 응급실

을 방문한 20세 미만 환자 중 손상 의도성 항목에“자해

또는 자살”로 응답하고 손상 기전이 약물중독인 환자를 대

상으로 했다. 비의도적 손상 또는 약이 아닌 물질 섭취는

제외했다.

22.. 자자료료수수집집

상기 자료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나이, 나이대, 성별, 구

급차 탑승, 손상 관련 정보(장소[집, 공공시설, 야외, 상업

시설, 야외, 기타], 계절[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

11월, 겨울 12-2월], 약 종류),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적

과거력, 중독 동기 또는 이유(정신과적, 가족, 친구, 학교

또는 직장, 건강, 학대, 경제적, 기타 및 미상), 과거 자해

또는 자살 시도 횟수, 초기 활력징후, 응급실 진료 결과(일

반병실 및 중환자실 입원, 자의 퇴원, 귀가, 이송, 사망)를

수집했다. 나이대는 Gilley 등(17)의 연구를 참고하여,

0-11, 12-13, 14-15, 16-17, 18-19세로 나눴다. 약의

종류는 심층조사 지침서의 중독물질 코드를 참고하여

acetaminophen, 기타 진통제(예: 비스테로이드소염제),

벤조디아제핀, 기타 진정 및 수면제, 항정신병약, 항우울

제, 심혈관계약, 항경련제, 감기 및 기침약, 각성제, 기타

및 미상의 11가지로 나눴다(18). 두 가지 이상을 섭취한 경

우, 최대 세 가지까지 입력하고 개별 약으로 구분하여 빈

도를 분석했다.

33.. 통통계계분분석석

통계분석에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0

(IBM Corp.)을 사용했다. 연속형 변수는 중앙값 및 사분

위수 범위, 범주형 변수는 숫자 및 백분율을 표기하고, 응

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의 연도별 전체 응급환자

100,000명당 환자 수를 기술했다. 연도별 환자 수 및 약

종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했다.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으로 정의했다.

결 과

연구기간에 자료를 수집한 총 3,420명 중 비의도적 손

상환자 8명 및 약이 아닌 물질(예: 세제, 살충제, 방부제)

을 섭취한 24명을 제외한 3,388명을 연구대상자로 정의

했다. 연간 환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는 남녀 모두

에서 나타났으며 여성 비율이 점차 증가했다(Fig. 1). 연

구대상자 나이의 중앙값은 17세(사분위수 범위, 15-18세)

였고, 9세가 가장 어린 나이였다. 연도별 전체 응급환자

100,000명당 환자 수 증가는 16-19세에서 가장 현저했

다(Fig. 2). 발생 장소는 집(88.4%), 계절은 가을(29.9%)

이 각각 가장 흔했다(Table 1).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다고

응답한 환자가 49.4%, 과거 자해 또는 자살 시도가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한 환자가 37.2%였다. 중독의 동기 또는

이유로 정신과적 문제(31.2%)가 가장 흔했다. 진료 결과

38.7%가 입원했고, 이는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Fig 3).

연도별 전체 응급환자 100,000명당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2011년 1.8명에서 2020년 54.1명으로,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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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실 입원(32.0명에서 59.9명)보다 가파르게 증가했

다(Table 2).

중독 약은 총 4,283건을 분석했다. 가장 흔하게 섭취한

약은 acetaminophen (27.8%)이었고, 벤조디아제핀

134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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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trend of intentional drug poisoning from 2011 through 2020. Both boys (shaded bar) and girls (open bar) show increases
in their proportions throughout the period, especially since 2017. Moreover, increasing trends in both boys (solid line) and girls (dot-
ted line) are noted in the events/100,000 ED annual visits (Ps for trend < 0.001; see numerical values in Table 2). ED: emergency
department.

Fig. 2. Annual trends of age groups showing overall increases. The patients aged 18-19 years show the biggest increase in the
events/100,000 ED annual visits (from 24.9 in 2011 to 118.4 in 2020). The other age groups show decreases from 2011 to 2017 and
rebound increases thereafter. See more numerical values in Table 2. ED: emergency department.



(15.2%), 항우울제(14.1%), 기타 진정 및 수면제(13.4%),

항정신병약(8.3%) 순이었다(Table 3). 연도별 전체 응급

환자 100,000명당 약별 환자 수는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벤조디아제핀이 7.6명에서 2020년 80.2명으로 가장 많

이 증가했다(Fig. 4, Table 2). 이보다 작은 폭으로, 항우

울제가 10.2명에서 71.1명으로, 항정신병약이 3.6명에서

53.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타 진통제는

14.7명에서 13.5명으로 감소했다.

고 찰

본 연구는 의도적 약물중독으로 23개 응급실을 방문한

20세 미만 환자의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

로 환자 수가 증가했고 증가 폭이 여성 및 16-19세에서

가장 컸음을 보여준다. Acetaminophen 중독이 여전히

흔하지만, 2011년과 비교하여 벤조디아제핀,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중독, 중환자실 입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한국 급성 소아∙청소년 약물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본 역학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의 전체 대상자 중 의도적 약

물중독으로 방문한 환자 수는 남녀 모두 10년간 급격히 증

가했다. 2018년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유

명 연예인 자살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일

수 있다. “베르테르 효과”라 불리는 모방 자살은 여성 및

청소년에서 두드러진다(19).

본 연구에서 여성이 전체의 78.0%로, 이는 관련 한국 연

구에서 여성이 80.4%-85.4%로 나온 것과 유사했다(20,21).

10년간 증가 비율은 남성이 147.5% (53.7%/36.4%), 여

성이 293.4% (241.2%/82.2%)로 여성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은(Table 2) Gardner 등(22)이 2009-2017년 의도적

약물중독 환자 중 남녀의 증가 폭이 각각 56% 및 95%라

고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Howson 등(23)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2:1, 재시도로 방문하는 비율은 3.5:1이었다. An 등(24)

의 자살 시도 청소년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자

주 정신과 질환을 동반하고(66.1% vs. 30.0%), 여성에서

약물중독, 남성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한 자해가 각각

가장 흔한 수단이었다. 여성 청소년의 정신과 질환 동반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 여성의 중독의 빈도가

높게 나온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나이대별로 16-17세가 37.0%로 가장 많고 18-19세가

뒤를 이었지만, 증가 폭은 18-19세에서 가장 컸다(Fig.

2). 다른 나이대의 환자는 2011-2017년에 줄다가 반등하

는 경향을 보였다. Gilley 등(17)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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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all characteristics of intentional drug ingestion and
descriptive results

Characteristic Total (N = 3,388)

Age group, y*
0-11 16 (0.5)
12-13 217 (6.4)
14-15 748 (22.1)
16-17 1,252 (37.0)
18-19 1,155 (34.1)

Girls 2,644 (78.0)
Any ambulance 1,425 (42.1)
Place�

Home 2,995 (88.4)
Public facilities 146 (4.3)
Outdoor 79 (2.3)
Commercial facilities 68 (2.0)

Season
Spring 858 (25.3)
Summer 881 (26.0)
Fall 1,012 (29.9)
Winter 637 (18.8)

Psychiatric history 1,672 (49.4)
Suicidal attempt�

0 1,696 (50.1)
1 533 (15.7)
2 522 (15.4)
≥ 3 208 (6.1)

Reason for ingestion*
Psychiatric problem 1,058 (31.2)
Family 708 (20.9)
Friends 520 (15.3)
School/workplace 483 (14.3)
Health problem 76 (2.2)
Abuse 45 (1.3)
Economical problem 23 (0.7)
Others/unknown 475 (14.0)

ED outcome
Hospitalization, ward 858 (25.3)
Hospitalization, ICU 454 (13.4)
DAMA 1,084 (32.0)
Discharge 865 (25.5)
Transfer 125 (3.7)
Death 2 (0.1)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 The sums of proportions are not equal to 100% due to rounding.
� Others, 100 (3.0%). 
� Unknown, 429 (12.7%).
ED: emergency department, ICU: intensive care unit, DAMA: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서 의도적 약물중독 관련 응급실 방문 및 입원에 관해 연

구한 결과에 따르면, 16-17세, 14-15세 순으로 환자가

많았지만, 12-13세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Sheridan

등(14)도 16-17세가 35.6%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

여, 기존 연구와 본 연구는 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나이 면

에서 유사했다. Gilley 등(17)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

서 12-13세 환자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했다. 의도적 약

물중독은 국가별 사회, 문화적 차이 또는 나이대별 스트레

136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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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ends of the events/100,000 ED annual visits and hospitalization. ED: emergency department, ICU: intensive care unit.

Fig. 4. Annual trends of intentional drug poisoning stratified by substance. Benzodiazepines show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2011 and 2020, with similarly big differences in antidepressants and antipsychotics. ED: emergenc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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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요인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상황에

맞는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진료 결과를 보면 입원이 증가했고, 이 경향은 중환자실

입원에서 더욱 현저했다(Table 2). Gilley 등(17)의 연구

에서 의도적 약물중독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하는

환자 수가 증가했는데, 2010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79% 증가하여 100,000명당 77명이 입원했으며 본 연구

와 달리 중환자실 입원은 큰 변화가 없었다. Lee 등(4)은

중환자실 입원 빈도가 acetaminophen 9.2%, 기타 소염

진통제 9.4%인 것과 대조적으로, 항우울제 중독 17.3%,

심혈관계약 38.6%라고 보고했다. 항우울제 및 심혈관계

약 중독이 늘어난 것이 본 연구에 나타난 중환자실 입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cetaminophen은 의도적 약물중독에 가장 많이 사용

됐다. 전체 중독 환자가 증가하면서 acetaminophen 환

자도 증가했으나,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

다. 이전 연구에서도 상기 약은 청소년의 의도적 약물중독

에서 가장 흔했다(12,17,25). 소아∙청소년의 자해는 종종

충동적이며,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약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12,17). Acetaminophen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

어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Jo 등(26)에 따르면, 이

러한 편의성으로 인해 acetaminophen 중독이 증가했으

며, 특히 10대 청소년 중독이 현저히 증가했다. 약물중독

이 자주 발생하는 나이에서 중독 위험에 관한 교육이 필요

하다.

Bachmann 등(11)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덴마

크, 네덜란드에서 2005-2012년에 항우울제 처방이 증가

했다. Hunter 등(27)의 미국 연구에 따르면, 선택세로토

닌재흡수억제제 처방 증가에 따라 가정 내 약 접근성이 좋

아졌으며, 미국 독극물센터에 상기 약에 의한 중독으로 신

고된 청소년이 2009년 33%에서 2018년 47%으로 증가

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도 2011년 이후 의도적 진

정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중독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ee 등(28)은 2011-2015년에 한국에서 수면제 및

진정제 처방이 모두 증가했고, 특히 벤조디아제핀계 약 처

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Friedrich 등(13)의 미국 연구

에 따르면, 최근 소아∙청소년에 대한 벤조디아제핀계 처

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계열 섭취를 통한 자살

시도가 늘어났다. 따라서, 한국에서 처방 증가에 따라, 벤

조디아제핀계 중독에 따른 청소년의 응급실 방문이 증가

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37.2%가 이전에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

했다(Table 1). 자살 시도는 자살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재시도 시 더 치명적이고 지속적 자살 관련 사고 및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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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복된다(29). Tejedor 등(6)은 자살 시도 환자의

25%가 재시도하고 12%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했다.

Griffin 등(10)은 자살 시도 환자의 16%가 1년 이내에 재

방문한다고 했다. 자살 시도 환자는 이를 반복하다가 치명

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집중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환자를 대

상으로 하여, 경증, 일차 의료기관 또는 외래 방문, 응급실

도착 전 사망 환자는 포함되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의무기록이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중

증도 또는 응급처치 등 임상적인 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셋째, 약 종류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10가지 이상을 섭

취한 경우도 있지만, 관련 정보가 일정한 형식 없이 기술

됐다. 이에 환자 1명당 최대 3종만 표기하고 개별 사례로

분석했다.

요약하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의도적 약물중독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성별로는 여성, 나이대는 16-19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전체 및 중환자실 입원이 증가했다. 가

장 흔한 약은 acetaminophen이지만 그 비율은 줄어들

고, 벤조디아제핀, 항우울제, 항정신병약이 늘고 있다. 이

변화에 따라 나이대를 고려한 중독 예방 대책 및 처방 약

관리가 필요하다. 본 결과가 응급실 의료진의 급성 중독환

자 초기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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